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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칸 전통에서의 성모 마리아: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성 프란치스코는 육화(강생)에서의 마리아의 역할과, 하느님께 온전히 열려 있었던 마리아의 모범 때문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깊은 신심을 가졌다.  그는 마리아를 전 프란치스칸 가족의 수호자와 변호자라고 

칭하였다. 재속프란치스칸 회칙과 회칙은 성소의 중심에 그녀를 두고 있다. 

회칙 9조: “동정 마리아는 주님의 겸손한 여종이시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부르심에 흔연히 응답한 

분이시다. 그분은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흠모를 받으셨고, 프란치스코는 그분을 

가족의 수호자와 변호자로 선언하셨다. 회원은 성모 마리아의 전적인 헌신을 본받고, 신뢰의 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께 뜨거운 사랑을 보여야 한다.” 

성모님의 헌신, 경청, 그리고 기도는 재속프란치스코회원들이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으뜸가는 

모범이 된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우리 정체성의 표징이며,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길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 회헌: 16조 1, 2항: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범이시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 안에서 모든 복음적 덕행들이 실현되었음을 본 

프란치스코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열성적 사랑, 본받음, 기도와 자녀적 의탁을 키워나갈 

것이다. 회원은 교회가 인정하는 양식 안에서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 표현을 취한다.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이시다. 회원과 형제회는 동정 성모를 당신 

활동의 안내자로 삼으신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본받아 살며,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 프란치스칸 초기 문헌 1권 163 쪽 (성 프란치스코) (한국어 번역: 

프란치스칸 원천 1권 74쪽) 



 

1귀부인이요 거룩한 여왕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 

거룩한 마리아이시여, 

당신은 교회가 되신 동정녀이시나이다. 

2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뽑으시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보호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3당신 안에는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였으며 

지금도 가득하나이다. 

4하느님의 궁전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장막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집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5하느님의 의복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여종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인사드리나이다. 

6그리고 거룩한 모든 덕들이여,  

당신들에게도 인사드리나이다. 

성령의 은총과 비추심으로 

믿는 이들의 마음에 당신들이 쏟아 부어지면 

하느님께 불충한 이가 충실한 이 되리이다. 

 

이 호칭들은 프란치스코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거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 그리고 그분 안에 

“모든 은총의 충만함과 온갖 선이 있었고 또한 

있는” 분으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모승천에 대한 묵상: 우리가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가시는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할 때, 그분의 겸손, 

경청하는 마음, 하느님의 뜻에 대한 기쁜 순명을 본받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성모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수호자, 인도자,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 성모 마리아의 어떤 특성에 가장 끌리는가? 

● 당신의 삶이나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프란치스칸 성소를 어떻게 강화시켜 주었는가? 

●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드리는 인사는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